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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철저한 육묘 관리 당부

- 서부농기센터, 2025년산 월동채소 육묘 상담 및 현장기술 지원 나서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양창

희)가 월동채소 육묘 시기를 맞아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.  

8월부터 10월까지 ‘월동채소 육묘 상담실’과 ‘현장기술 지

원단’을 운영해 건강한 모종 생산을 위한 적기 파종과 올바

른 육묘 관리 기술지도에 주력할 방침이다.

 ❍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월동채소 육묘가 한창이다. 대부분의 

월동채소는 7~8월 파종해 고온기에 육묘하는데, 기상청에 

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제주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℃ 

이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, 8월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

예상된다.

 ❍ 최근 들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고 기후변동 폭이 커지면서 

월동채소 파종 및 육묘 관리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졌다. 

이에 따라 내방 상담과 현장 애로사항 지도를 원하는 농업인

이 증가하는 추세다.

❏ ‘월동채소 육묘상담실’에서는 내방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, 

작목별 육묘 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, 기상현황 파악 및 전

파 등이 이뤄지며, 올바른 육묘 관리법을 보급한다. 필요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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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소 전문지도사로 구성된 ‘월동채소 육묘 현장기술단’이 

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.

 ❍ △양배추, 브로콜리는 7~8월 육묘, 8~9월에 정식, 12월부터 

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고 △조생양파는 9~10월 육묘, 

10~11월 정식한 후 이듬해 3~4월에 수확한다.

 ❍ 양배추 등의 십자화과 작물은 파종 후 30일, 본잎 4~5장 일 

때 정식하므로 이를 고려해 파종 시기를 택한다. 일부 품종

은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품종 선택에 유의하고, 각 품종

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.

 ❍ 생육에 적합한 환경관리를 위해 시설 육묘를 권장하며, 노지 

육묘 시에는 차광망(차광률 30~50%)을 설치해 낮 시간대 

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. 물은 가급적 오전에 주고, 야간에 

과습 시 병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늦은 오후 물 주는 것에 

주의해야 한다.

❏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“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 상황

에 알맞게 대처하는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”며 “육묘 시 발

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신속히 대처하겠다”고 말했다.

❏ 한편, 올해 도내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, 

양배추, 브로콜리, 콜라비 등 양채류의 재배(의향) 면적은 

3,630ha*에 달한다.

   * 양배추 1,784, 브로콜리 1,180, 콜라비 327, 적채 190, 비트 125, 방울다다기양배추 24


